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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2/13 남북통합지수 발표> 

 

❍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 8월에 첫 발표된 이후 연 1회 발표되

고 있다. 남북통합지수의 개발 목적은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

함으로써 통일이 정치적 통합 또는 당위적 결과의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고되는 것을 넘

어서보고자 한 것이다.  

❍ 남북통합지수는 총점이 1000점이며, 이중 구조통합에 750점, 의식 통합에 250점이 배

점된다. 구조 통합은 다시 제도적 통합(270)과 관계적 통합(480)으로 배점이 나뉜다. 제도

적, 관계적, 의식적 통합의 하위에는 공통적으로 정치, 경제, 사회문화의 세 영역이 존재한

다. 

❍ 지난해까지 남북통합지수의 연도 표기는 지수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시점에 맞춰졌으나, 

측정 데이터의 시점과 지수가 발표되고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올해의 

지수 연도 표기는 2012/13로 수정한다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 

 2012/13 남북통합지수 197.6 (1000점 만점), 남북한 통합률 19.8% 

 

- 2011년 195.6에 비해 2p 상승. 통합률 0.3%p 증가 

- 4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2011년 바닥치기(bottom-out)를 하면서 2012년에 상승

의 기반 얻음 (2008년 214.2→2009년 199.9→2010년 201.4→2011년 195.6) 

- 구조통합지수는 하락했으나 의식통합지수의 상승으로 종합지수가 상승함. 구조적 관계

악화 속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은 상호통합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

 

 경제, 정치, 사회문화 세 영역 모두에서 고른 상승이 2012/13 남북통합지수의 

상승 이끌어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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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영역 통합지수 67.3으로 전년대비 0.7p 상승, 정치영역 49.2로 전년대비 0.1p 상

승, 사회문화 영역 81.1로 전년대비 1.2p 상승함 

- 관계통합지수에서 경제 영역에서 유일하게 소폭 상승(전년 대비 0.8p 상승)하였는데, 

이는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경협이 유지

되었기 때문 

 

 구조통합지수는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,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교류협력의 감

소가 주요 요인 

 

- 2008년 90.6→2009년 79.4→2010년 76.6→2011년 71.4→2012년 68.8 

-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이고, 관계

적 통합수준 역시 대립적인 남북관계의 지속으로 5년 연속 감소세 

 

 5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나, 전체적으

로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임 

 

- 2008년 123.7→2009년 120.5→2010년 124.8→2011년 123.7→2012년 128.8 

-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지만,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

지 않음 

- 2012/13 의식통합지수 세 영역 모두에서 상승(전년대비 경제 1p, 정치 1.9p, 사회 

1.7p 상승) 

- 주요 요인: 2012년 군사적 대결이 소강상태에 놓이고 천안함연평도 사건의 잔류효과

가 줄어들면서 ‘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’, ‘상대방에 대한 적대감’의 항목에서 눈에 

띄게 감소세가 나타나 전반적인 의식통합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냄 

 

 구조통합에서는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률이 우세, 의식통합에서는 경제 영역이 우

세하게 나타남 

 

- 전체 남북한 통합률(19.8%)을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2012/13년 기준으로 구조

적 통합(제도+관계통합)에서는 사회문화(27.2%)>경제(18.7%)>정치(10.3%)로 사회문화 영역

의 통합률이 높음 

- 그러나 의식통합에서는 경제(53.1%)>정치(47.3%)>사회문화(36.2%)로 경제 영역의 통합

률이 가장 높음. 이는 북한사회에서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제 영역

에서의 의식통합률이 다른 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

 



 통합단계는 경제, 사회문화 영역 모두 2단계, 정치영역 1단계, 4년 연속 같은 패

턴 유지 

- 남북통합지수의 통합단계는 0단계~10단계로 구성되어 있음.  

- 1단계와 2단계 모두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, 상대적으로 2단계가 1단계에 비

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라는 차이점이 있음 

- 남북통합지수 계측 시작 이래 최고의 통합단계를 나타낸 시기는 2007년으로 세 영역 모

두에서 3단계에 이름. 3단계는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협의기구가 구성되는 특징을 가짐 

 

<그림>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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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. 


